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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북반구에서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다. 과

학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18일‘사이언스타임즈’가‘사이언스’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수

집한 데이터를 통해 북반구의 독감 바이러스의 활

동이 여름철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에서는 독감 환자의 병원 방문 비율이 1.6%로 기

준선인 2.6%에 비해 1.0% 포인트나 낮았다.

■ 독감 시즌이라고 볼 수 없는 ‘놀라운’ 수치

독감 환자 급감은 코로나19 확산에 독감 확산을 우

려했던 방역 관계자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일단 안

도의 한숨을 쉬게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독감 환자가 이처럼 줄어든 데 대해 지

난해 가을 각국 방역당국의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

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CDC 

(질병통제 예방센터)는 지난해 기록적인 독감 백신 

접종을 실시했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접종률이 

2019년 42%에서 2020년 53%로 늘어났다.

그러나 백신 접종보다 세계 전역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독감 예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의 코르넬리아 

아들러치(Cornelia Adlhoch) 소장은“백신 접종보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 제한과 같은 코

로나19 방역 조치가 독감 예방에 더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독감 환자가 크게 줄어들었지

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음 겨울의 

독감을 대비해야 할 과학자들이 다음 겨울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 샘플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차기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다.

미국의 경우 임상시험실을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독감 환자로부터 925개의 양성 샘플을 수집할 수 있

었는데 이는 지난해 겨울(2019~2020년) 6만 3975

개와 비교해 매우 적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빠르게 

변이하고 있는 독감을 대비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 내년 백신 개발 위해 샘플 구하기 힘들어

미국 워싱턴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 트레버 베드포

드(Trevor Bedford) 교수 연구팀도 그중의 하나다.

수집한 바이러스의 게놈 분석을 통해 다음 겨

울에 대비해야 할 신종 균주를 식별해 왔는데 이

번 겨울에는 그것이 힘들어졌다. 베드포드 교수

는“2019~2020년 겨울 1만 2218개 샘플을 수집했

는데, 2020년 9월 1일~2021년 1월 1일 사이 127개 

샘플을 수집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WHO는 오는 2월 (북반구를 위한) 차기 

백신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베드

포드 교수는“최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에서 

유전자 변이가 많은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

데 내년 백신 개발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독감 환자 급

감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자연적인 면역력

(nutural immunity)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즌에 바이러스 감염이 적으면 이 바이러스

에 감염되기 쉬운 인구가 늘어나고, 다음 시즌 들어

서는 더 큰 발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이

언스’지는 프린스턴 대학의 역학자 레이첼 베이커

(Rachel Baker)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

고 있다.

2020년 11월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The impact of COVID-19 nonpharmaceu-

tical interventions on the future dynamics of en-

demic infections’에서는 독감 발병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올해 바이러스 전파가 20% 감소했다고 가정하고 

300개 이상의 미국 카운티와 멕시코 주에서 독감

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2021~2022년 겨울 평균치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발

병률을 예측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호주의 경우 지난 겨울 독감 등의 환자가 급감했는

데 이후 환자 수가 늘어나 2020년 10월 일부 지역에

서 급등세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균 수치

를 넘고 있는 중이다.

베이커 교수는“독감 발병은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

로,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이커 교수는“다음 

시즌에 발병률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백신 접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과학자들이 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최근 조치가 향후 코

로나19는 물론 독감 등 다른 호흡기질환에 어떤 영

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호흡기질환 전문가인 벤

자민 싱거(Benjamin Singer) 교수는“마스크 착용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

우 흥미로운 질문”이라며,“최근 코로나19가 바이러

스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

했다.

코로나19가 ‘독감’ 유행을 막았다

▲ 올겨울 북반구의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방역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shutterstock

▲ 독감 환자 급감으로 과학자들이 다음 겨울 백신 개발을 

  위한 샘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